


      

자두가 민주시민
홍보대사가 되었어요



      



       정치가 잘 작동해야 갈등은 줄어들고 
               사회가 발전한다. 정치가 잘 작동하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권력을 감시하고, 
                           또 새로운 권력을 만드는 
            거의 유일한 장치가 선거다.

      



      



       세상에 정치적이지 않은 싸움은 없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념이 다른 사람들과 대립한다면, 그게 
정치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다. <시빌 워>의    
       스파이더맨은 투표권을 이제 막 가진 당신이나, 
곧 가지게 될 당신에게 ‘정치적’인 것이 얼마나 
       흥분으로 가득한 일인지를 보여준다.

      



정치가 더럽다고 참정권을 
포기하면 정치가 더욱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든다. 그러므로 항상 정치에 
대해 고민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유권자의 의무이고 
동시에 권리다. 유권자의 날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의 양상이 다를지언정 IT를 선거관리에 
    도입해서 편리하고 투명한 절차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국적을 불문하고 같을 것이다.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듣기가 어려운 
 것이다.” 어쩌면 
 이 말은 비단 왕조 국가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음을 자처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 크다.

      



      



      




